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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벼 생산량’ 연관 토양 속 ‘핵심 미생물’ 찾았다
- 농촌진흥청, 논 토양의 미생물 유전체 기반 군집 특성 분석

- 벼 생산량 높은 토양, 질소 고정 관련 지오모빌리박터 미생물 풍부
- 국제학술지(Applied Soil Ecology)에 게재…학술적으로 인정받아

 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토양 미생물 중 벼 생산량과 밀접하게 연관된 

핵심 미생물군을 유전체 분석으로 밝혀냈다. 

 토양 1g에는 수천에서 수만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나 현재 실험실에서 

배양할 수 있는 미생물은 전체의 약 5% 정도다. 대부분의 미생물은 존재는 

알려져 있으나 배양이 어려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히기 어려웠다.

 연구진은 전국 논 토양 60곳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유전체 기반 기술을 

활용해 배양되지 않는 미생물까지 함께 조사했다.

 그 결과, 벼 생산량이 높은 토양에서는 지오모빌리박터(Geomobilibacter)가 

생산량이 낮은 토양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했다. 또한, 콘텐도박터

(Contendobacter)가 벼 생산량과 직접 연결된 미생물 연결망의 핵심 구성

원임을 확인했다.

 기존 연구에 따르면, 지오모빌리박터는 철 환원과 질소 순환에 관여하며 

작물의 질소 고정을 촉진하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. 콘텐도박터는 질소 

순환 관련 유전자를 보유한 미생물이다.

 이번 연구는 이 미생물들이 벼 생육과 생산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

핵심 미생물임을 유전체 수준에서 확인한 것이다.



 연구 결과는 토양 미생물의 기능을 더욱 정밀하게 밝히고 지속적으로 관

찰(모니터링)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. 

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가 토양 건강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를 제

시하고 미래 친환경 미생물제 개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

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pplied Soil Ecology (IF 5.0)에 논문으로 

게재됐다.

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한상현 과장은 “이번에 확인된 핵심 미생물들을 

실제로 분리‧배양해 미생물제로 개발한다면 친환경적으로 벼 생산성을 높이는 

지속 가능한 농업기술이 될 것”이라며, “기후변화 시대에 다양한 작물에 적

용할 차세대 농업 미생물 개발에도 적극 활용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. 벼 생산량이 높은 토양 내 미생물 군집 특성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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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벼 생산량이 높은 토양 내 미생물 군집 특성 분석

□ 연구 배경

 ○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경지 토양의 장기적인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논·

밭·시설재배지·과수원 토양을 4년 1주기 전국단위로 조사

 ○ 토양 미생물은 유기물 분해, 양분 순환, 식물 생육 촉진 등 토양의 주

요 기능을 담당하므로, 토양 건전성 평가 지표로써 활용 가치가 높음

  ⇒ 특히 토양 건전성은 작물의 생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, 생산성이 

높은 토양의 미생물학적 특성과 핵심 미생물을 구명하고자 하였음

□ 연구 내용

 ○ 전국 논 토양을 대상으로 벼 생산량을 조사하고, 토양에서 유전체를 추

출하여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다양한 미생물의 군집 구성과 분포를 분석

 ○ 벼 생산량이 높은 토양에서 생산량이 낮은 토양보다 미생물의 종 풍

부도와 군집 다양성이 높은 경향을 확인

 ○ 생산량이 높은 토양에서 지오모빌리박터(Geomobilibacter)가 상대적으로 

풍부하여, 벼 생산성과 관련된 주요 미생물 후보로 확인되며, 콘텐도박터

(Contendobacter)가 벼 생산량과 직접적인 양(+)의 연관성을 나타냄

□ 향후 계획

 ○ 유전체 분석을 통해 발굴된 핵심 미생물의 기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

고, 기존에 배양되지 않은 미생물의 실물 자원 확보



□ 논문 게재 표지


